
금호타이어, 백혈병으로 산재 승인
근로복지공단, 18년간 곡성공장 근무 … 직업성 암 발병 인정

금호타이어 근로자가 2번째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 곡성지회는 “근로복지공단이 18년 동안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3월 백혈병에 걸린 최모 조합원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고 2월15일 발표했다.

따라서 1월12일 백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정모 조합원에 이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백혈병으

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2명으로 늘어났다.

노조는 “2차례의 산재 인정이 타이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약품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합물

질이 직업성 암으로 발병한다는 노조의 주장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대장암에 걸린 조합원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을 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규 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현장의 작업환경과 근무조건 등이 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사례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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